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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환경규제 강화로 혁신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스화를 통해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미래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자율주행자동차 ICT기술수준을 보

면 미국이 기술개발, 실증주행, 상용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대규모 실

도로 테스트 및 상용화로 기술 및 상용화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 중이다. 한국은 인공지능, SW 핵심기술 

개발 측면에서 타 국가 대비 취약하나 정부 주도의 실증사업과 자율주행 요소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자율주행 최고기술국인 미국과 약 1.2년 수준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정보

통신기획평가원, 2022a).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율주행 기술격차는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로봇택시, 자율주

행트럭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상업화하고 있으나(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a), 한국에서는 자율

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범 운행 단계로 시장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수준이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유상운송서

비스를 시작한 기업(42dot)도 있긴 하지만 제한된 구역에서 차량이 4대밖에 되지 않아 미국만큼의 상업화라고 보기 

어렵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데이터 축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과 공감대 형성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b). 자율주행 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잠재적 이용자의 수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기술수용요인인을 찾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긴 했으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인 

ADAS(Jun et al., 2019), 차량 내 음성비서(박요한 등, 2021), 자율주행차(Kettles & Van Belle, 2019), 커넥티드카

(진성광 등, 2021), 자율주행 공공버스(Chen et al., 2020) 등으로 자율주행차의 일부 기능 또는 자율주행차 자체의 

수용을 범위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상용화 서비스 수용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를 적용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UTAUT는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잠재적 소비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고 용이한 

이론으로(Dwivedi et al., 2011) 현재 시범 단계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용의도 예측요인을 파악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수용을 이해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

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에 서비스 개발 방향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자동차(Antomated Vehicle)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

미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성능·고신뢰 기능을 탑재하여 자차의 각종 센서 정보

를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 인프라 등과 연결함으로써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ICT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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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며 연료를 절감하고 운전을 대신

함으로써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미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1). 

그러나 ICT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모두 자율주행차는 아니며,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SAE J3016 기준

에 따라 레벨 0~5까지 자율주행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레벨 0~2는 시스템이 일부 주행을 수행하여 비자율주행

으로 분류되고, 레벨 3~5는 시스템의 전제 주행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1). 최

근 현대자동차, GM, Ford, Tesla, Daimler, BMW, Honda, Auto X 등에서 레벨 3에 해당하는 차량을 출시하거나 

출시 예정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산업 분류코드를 보면 자율이동체산업은 자율주행 이동체, 자율비행 이동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분

류할 수 있다. 그중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은 자동이동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자율이동체 운수업, 자율이동체 

응용서비스업으로 중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자율이동체 운수업은 자율이동체 대중교통 운수업, 자율이동체 화물운

수업, 자율이동체 기타 운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b). 본 연구에서는 대중의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셔틀, 로보택시 등 자율이동체 기타 운수업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미국과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미국의 경우 Waymo, ZOOX, Ford 등의 

회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두, AutoX 등의 회사에서 로보택시, 로보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실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A2Z, 42dot, 라이드플럭스, SWM 등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로보택시 시

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차가 강남지역 일대에서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시장에 출현하고 있는 단계로 고유 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야 할 필요

가 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b). 

2.2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은 신기술을 수용하는 개

인의 행동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신기술 수용과 관련된 8개 이론(TRA, TAM, MM, 

TPB, C-TPB-TAM, MPCU, IDT, SCT)을 통합하여 설명력이 높다(Dwivedi et al., 2011; Venkatesh et al., 

2003; 김선미와 손영두, 2022). UTAUT에서는 신기술을 수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ffort Expectance), 사회적영향(Social Influence), 촉진조건(Social Influence)을 제시하

고 있고, 이들의 관계는 성별, 나이, 경험, 사용의 자발성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Venkatesh et al., 

2003). 이후 쾌락적 동기 (Hedonic Motivation), 가격효용(Price Value), 습관(Habit) 등 3가지 요인이 추가된 확장

된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2가 제안되었다(Venkatesh et al.,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현재 시범서비스 수준인 상황을 감안할 때,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 습관이라는 요인이 수용의도를 설명하

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UTAUT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UTAUT에 제시된 4가지 독립변인을 살펴보면 성과기대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 또는 작업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이 인지하는 정도로 유용성과 유사한 개념이다(Venkatesh et al., 

2003). 이는 신기술을 사용할 때 인지하는 유용성, 생산성 및 효율성과 관련이 있으며(Jeon et al., 2020), 신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행동의도의 강력한 예측 인자로 확인되고 있다(Cimperman et al., 2016). 노력기대는 정보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편의성 및 용이성의 정도로 사용용이성과 유사한 개념이다(Venkatesh et al., 2003). 기술

의 초기 사용 단계에서는 기술 사용의 용이성 수준이 이용자 수용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Cimperman et 

al., 2016), 기술 사용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기술 사용을 장려할 수 있어, 신기술을 수용하고 채택할 가능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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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Alam et al., 2020). 사회적영향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사용자가 인식하는 정도(Venkatesh et al., 2003)로 개인적 생각, 인지, 행동이 생활환경에서 

사회집단(가족, 친구, 동료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Chen et al., 2020). 즉, 신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고 사용자 주변 환경에 있는 다수의 사람(가족, 친구, 동료 등)이 생각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인식한다면, 다소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촉진조건은 신기술 사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조

직적 지원 등 인프라가 존재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Venkatesh et al., 2003). 일반적으로 촉진조건은 신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일 때, 사용자 행동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새하 등, 2011).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UTAUT를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인 ADAS(Jun et al., 2019), 차

량 내 음성비서(박요한 등, 2021), 자율주행차(Kettles & Van Belle, 2019), 커넥티드카(진성광 등, 2021), 자율주

행 공공버스(Chen et al., 2020) 등이 있다. Jun et al.(2019)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수용의도에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줬고, 박요한 등(2021)은 성

과기대와 노력기대가 차량 내 음성비서 서비스 수용의도의 영향요인임을 증명하였다. Kettles & Van Belle(2019)

은 자율주행차 수용의도와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이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줬고,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가 가장 큰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Chen et al,(2020)은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이 자

율주행 공공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그중에서 사회적영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

향, 촉진조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성과기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노력기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적영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촉진조건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UTAUT 모델에 따르면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는 성별, 연령, 경

험, 자발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수준인 운전경력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초보운전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실제 운전을 하지 않

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초보운전자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연령이나 운전면

허 취득 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운전경험이 부족한 운전자로 정의하기도 한다(오주석과 류준범,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운전경력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초기연구로 보다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운전경력을 나누고자 한다. 초급운전자는 면허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급운전자는 운전

면허 갱신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을 기준으로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구보람과 주다영, 

2016).

운전경력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운전경력이 오래된 고급운전자 집단은 주행에 필요한 정보와 

보조정보에 운전경력이 짧은 초급운전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운전경력에 따른 차량 

UI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구보람과 주다영, 2016). 또한, 운전경력에 따라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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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이재식, 2014). 이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운전경력에 따

라 요구하는 정보의 수준, 인지 반응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1. 운전경력은 성과기대와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5-2. 운전경력은 노력기대와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5-3. 운전경력은 사회적영향과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5-4. 운전경력은 촉진조건과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과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Figure 1과 같이 자율

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구성개념별 측정문항은 다수의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UTAUT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Venkatesh et al., 2003; Venkatesh et al., 2012; Madigan et al., 2017; Jun et al., 

2019; Arfi et al., 2021)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다.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가 개인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시간 활용의 유용성, 이동에 도움, 편안한 운전 경험할 가능성, 삶의 질 향상 등 4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이해와 이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인지하

는 정도’로 정의하고, 이용의 용이성, 이용방법 습득의 용이성, 이용방법 능숙해질 가능성,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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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접근의 용이성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영향(Social Influence)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느낌을 주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수준’으로 정의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타인

의 생각, 국가와 정부의 인프라 설치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기대, 가까운 미래에 다수의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재원 보유, 지식 보유, 기

존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호환가능성, 문제 발생 시 타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용의

도(Acceptance Intention)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행에 대한 찬성, 이용의향, 주변 권유의향, 생활 수준 향상 기여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고, 면허취득 후 실제 운전경험이 있는 성인 중에서 운전경력 2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응답자 선정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응답자를 일부 선정하고, 해당 응답자가 개인의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다른 응답자를 소개하여 추가 표본을 수집하는 방식인 눈덩이표집방식(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해

당 방식은 연구자가 연구할 그룹이나 조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Etikan & 

Bala, 2017). 총 260부의 응답지가 회수되었으나, 다수의 문항에 결측치가 존재하거나 모든 문항에 동일한 응답을 

하는 등의 통계분석에 부적절한 11부를 제외하고 249부를 최종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v.23

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응답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52.6%, 여성 47.4%이며, 연령대는 30대(31.3%), 50

대(24.1%), 40대(22.1%), 20대(14.9%), 60대 이상(7.6%)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경력은 초급운전자에 해당하는 2년 

미만이 47.8%, 고급운전자에 해당하는 10년 이상이 52.2%로 나타났으며, 운전빈도는 주 3-4회가 61.8%로 가장 많

았다.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31 52.6 Marital 

status
 Single 83 33.3

Female 118 47.4 Married 166 66.7

Age

20-29 years 37 14.9 Driving

experience

Less than 2 years 119 47.8

30-39 years 78 31.3  Above 10 years 130 52.2

40-49 years 55 22.1 Driving
frequency

(week)

2 times or less 46 18.5

50-59 years 60 24.1 3-4 times 154 61.8

 Above 60 years 19 7.6 5 or more times 49 19.7

Table 1. Respondents’ profiles (N=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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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탐색적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한 내적일관

성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탐색적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여 고유값 1 

이상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별 공통성이 0.4 미만, 요인적재량이 0.5 미만, 특정 문항이 2개 이상의 

요인에 적재되는 경우 타당성이 저해되는 경우로 문항의 제거가 진행되어야 한다(최창호와 유연우, 2017). 탐색적요

인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고유값 1 이상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일관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성과기대 0.877, 노력기대 

0.877, 사회적영향 0.870, 촉진조건 0.823, 수용의도 0.945로 나타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Cronbach’s 

alpha

Acceptance Intention4 .795 .255 .254 .248 .283

.945
Acceptance Intention1 .765 .237 .256 .219 .280

Acceptance Intention3 .749 .238 .294 .232 .322

Acceptance Intention2 .748 .220 .245 .229 .271

Social Influence1 .105 .800 .057 .116 .276

.870
Social Influence4 .271 .797 .219 .103 .062

Social Influence3 .170 .774 .174 .192 .155

Social Influence2 .165 .758 .229 .143 .165

Performance Expectancy1 .159 .161 .794 .182 .258

.877
Performance Expectancy2 .213 .150 .757 .212 .199

Performance Expectancy4 .312 .180 .738 .257 .110

Performance Expectancy3 .237 .330 .683 .234 .186

Effort Expectancy4 .302 .136 .215 .788 .199

.877
Effort Expectancy2 .363 .132 .173 .754 .179

Effort Expectancy3 .398 .168 .265 .738 .103

Effort Expectancy1 -.059 .188 .217 .723 .205

Facilitating Conditions2 .140 .139 .147 .208 .789

.823
Facilitating Conditions3 .256 .186 .083 .146 .736

Facilitating Conditions1 .200 .233 .207 .163 .692

Facilitating Conditions4 .252 .112 .259 .100 .680

Eigen-values 3.277 3.084 2.957 2.854 2.848

% of Variance 16.387 15.421 14.787 14.272 14.239

Cumulative % 16.387 31.808 46.594 60.867 75.106

KMO & Bartlett's Test

Kaiser-Meyer-Olkin‘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928

Bartlett's Test

Approx. Chi-Square 3604.635

df 190

Sig. 0.000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498  J Korean Soc Qual Manag  Vol. 50, No. 3: 491-502, September 2022

4.3 상관관계 분석

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기대(r=.660, p<.01), 노력기대(r=.664, p<.01), 사회적영향

(r=.563, p<.01), 촉진조건(r=.616, p<.01) 모두 수용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변수인 운전경력도 수용의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r=.157, p<.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을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 2 3 4 5 6

1. Driving Experience 1 　 　 　 　 　

2. Performance Expectancy .029 1 　 　 　 　

3. Effort Expectancy .075 .609** 1 　 　 　

4. Social Influence .018 .537** .452** 1 　 　

5. Facilitating Conditions .009 .523** .498** .461** 1 　

6. Accepntance Intention .157* .660** .664** .563** .616** 1

주) Driving Experience 0=Novice driver, 1=Expert driver

** p<0.01, * p<0.05

Table 3. Correlations of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4.4 가설검증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 관계에 대한 운전경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을 투입하였

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운전경력(초급운전자=0, 고급운전자=1)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요인이 투입되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 작업을 진행한 후 변수를 투입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그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VIF 계수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단계별 R2 증가량으로 모형의 유의성을 판단하고, 최종단계인 3단계(모형3)에서 상호작용 항

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Aiken, West, & Reno, 1991).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만 투입한 모형 1에서 성과기대(β=.246, p<.001), 노력기대(β=.309, p<.001), 

사회적영향(β=.174, p<.001), 촉진조건(β=.253, p<.001) 모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62.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운전경력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설명력은 63.6%로 모형 1보다 설명력이 1.5% 증가하였다. 모형 2에서 추가로 투입된 운전경력(β

=.122, p<.01)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과 운전경력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3

의 경우, 모형 2보다 설명력이 3.2% 증가하여 66.8%의 설명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항은 성과기대

x운전경력(β=.360, p<.001), 노력기대x운전경력(β=.248, p<.01)으로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가 운전경력에 따른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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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이 수용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운전경력은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성,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간

의 관계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3,4는 지지되었으나,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VIF
β t β t β t

Performance Expectancy(A) .246 4.467*** .247 4.576*** .044 .614 3.630

Effort Expectancy(B) .309 5.951*** .297 5.799*** .424 6.361*** 3.204

Social Influence(C) .174 3.580*** .175 3.659*** .181 2.854** 2.882

Facilitating Conditions(D) .253 5.167*** .257 5.341*** .299 4.688*** 2.922

Driving Experience(E)

-

.122 3.145** .124 3.316** 1.007

A×E

-

.360 4.465*** 4.681

B×E .248 3.333** 3.987

C×E -.033 -.482 3.447

D×E -.050 -.735 3.284

  .621 .636 .668

-∆ - .015 .032

 100.124*** 84.996*** 53.424***

Dependence Variance : Acceptance Intention

Driving Experience (Novice driver=0, Expert driver=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가설 5의 검정 결과에서 나타난 운전경력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면 Figure 2(독립변수: 성과기대), Figure 3(독립

변수: 노력기대)과 같다. 

Figure 2. Moderating Effect

(Independence variable: Performance Expentancy)

Figure 3. Moderating Effect

(Independence variable: Effort Expen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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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 적용의 지속적인 확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재고객의 수용

의도를 높이는 요인을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통해 규명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에 대한 경험요인 즉, 

운전경력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에 대한 영향요인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

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고, 면허취득 후 실제 운전경험이 있는 성인 중에서 운전경력 2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

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과기대와 수용의도의 관계, 노력기대와 수용의도의 관계는 운전경력에 따라 조절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관계는 운전경력이 2년 미만인 초급운전자보다 10년 이상인 고급운전자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학문적 시사점은 첫째, 모빌리티 플랫폼의 미래 성장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

스에 대한 수용 요인을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수용에 대한 설명력이 입증된 UTAUT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한 초기연

구로 향후 연구 확장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개인특성인 운전경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의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이용자의 

수용의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이 복합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중 수용 전략 마련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력기대가 다른 요인에 비해 수용의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우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상암동에서 포티투닷(42dot)이라는 업체가 자율주행셔

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앱(TAP!)을 통해 실시간 호출이 가능하

다. 회원가입 후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앱을 통해 호출부터 결제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

한 방식은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방법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심리적 저항을 줄이고, 편리함을 지각

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향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포티투닷(42dot)과 

같은 이용자 중심의 전략을 통해 수용의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속적인 이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 노력기대와 수용의도 간의 관계는 초급운전자보다 고급운전자에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유용함과 용이함 인지 수준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고급운전자에서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조기수용과 확산을 

위해 초급운전자보다 고급운전자 집단을 정보 전달의 주체로 선정하여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고급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해당 서비스의 유용함과 용이함을 먼저 

인지하고, 이러한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사회적영향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 촉진조건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운전경력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운전경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느낌을 주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수준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믿은 정도가 강할수록 수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다수의 잠재적 수용자를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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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와 정부의 인프라 설치 및 기술적 지원,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호환가능성, 서비스 이용의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정보 노출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들의 습득을 통해 잠재적 수용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영향과 촉진조건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신기술 기

반의 서비스 수용에 집중하여 촉진요인을 탐색하였으나,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진다. 혁신과 관련된 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데, 이러한 거부감 즉, 저항이 강하면 혁신을 수용하기 어려워진다(Ram, 1987). 따라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시

장에서 폭넓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을 촉진하는 요인과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수용에 관한 영향요인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운전경력을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초급운전자(2년 미만)와 고급운전자(10

년 이상)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운전경력이 2년 이상~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연구의 범

위에서 제외되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구간 중 일부를 포함하여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

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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